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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유럽 AI 시장에서 메타(Meta)와 애플(Apple)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의 전략과 

도전 과제를 분석한 것입니다. 유럽은 4억 5천만 인구와 17조 유로 규모의 GDP를 자랑

하는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GDPR로 대표되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AI 기술에 대

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메타는 유럽 사용자들이 공개한 SNS 데이터를 활용해 현지에 최적화된 AI 모델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전 고지와 거부권 부여 등 투명성 제고에도 힘쓰

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도, 현지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해 AI 기반 신기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사는 향후 개인정보 규제 강화에 따른 데이터 확보 곤란, AI 모델의 윤리성과 설명 가

능성 확립 등 공통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규제를 단순한 제약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협력적 규제' 접근을 통해 혁신과 책임

의 조화를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하면, 거대 테크 기업들이 유럽 AI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화되는 규제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Tech for Good'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통해 유럽 시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기업과 정책 당국이 함께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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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AI 시장의 현황과 전망 

유럽연합(EU)은 인구 4 억 5 천만 명, GDP 약 17 조 유로(2022 년 기준)의 거대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 AI 분야에서도 EU 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2030 년까지 EU 가 

글로벌 AI 시장의 20%를 점유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EU 는 'AI 액트(AI Act)'로 불리는 AI 규제안을 마련 중입니다. 위험도에 따라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고위험 AI 에 대해서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3]. 

기업들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한 

규제 기준을 세움으로써 AI 개발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IDC 에 따르면 유럽의 AI 시장 규모는 2025 년까지 연평균 26.4% 성장해 257 억 유로에 

이를 전망입니다. 성장세로 보면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에 뒤처지지만, 규제 환경 정비와 인재 

유치 등에 힘입어 유럽도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요 테크 기업들의 유럽 AI 전략 분석 

1) 메타: 현지화된 모델 개발과 투명성 제고 

메타(옛 페이스북)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2022 년 AI 연구개발비로만 

약 150 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이는 알파벳(구글), 아마존에 이어 세계 3 위 수준입니다. 특히 

대규모 자연어 처리 모델인 'OPT-175B'는 GPT-3 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메타는 자사 AI 모델의 유럽 시장 적용을 위해 현지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럽 사용자들이 

공개한 SNS 데이터를 활용해 언어, 문화적 특성을 학습시킨다는 계획인데요[^7]. 예컨대 

"cuppa"가 '차 한 잔'을 뜻하는 영국 속어라는 걸 알아채고, 에펠탑 사진에 "파리"라는 label 을 

붙일 수 있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메타는 사용자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거부권을 부여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나섰습니다. 또 'AI 액트' 제정 과정에서 규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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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able 1. 메타의 유럽 AI 전략 요약 

구분 내용 

현지화 전략 
⚫ 유럽 사용자 SNS 공개 데이터 활용 

⚫ 언어, 문화적 특성 학습 

프라이버시 이슈 대응 
⚫ 데이터 활용 사전 고지 및 거부권 부여 

⚫ 18 세 미만 및 민감 데이터 학습 배제 

AI 액트 대응 
⚫ 산업계 의견 반영한 개선방안 제안 

⚫ 자체 AI 윤리 체계 수립 

 

2) 애플: 개인정보 보호와 기능 지연 가능성 

애플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ATT(App Tracking 

Transparency)' 정책을 도입해 앱의 사용자 추적을 제한한 바 있는데요. 이는 광고 수익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표 2 애플과 메타의 AI 전략 비교 

구분 애플 메타 

개인정보 보호 

정책 

프라이버시 최우선, ATT 정책 

도입 

데이터 활용 사전 고지 및 거부권 

부여 

규제에 따른 대응 
DMA 로 인한 기능 출시 지연 

우려 

AI 액트 대응 위한 자체 윤리 체계 

수립 

향후 전망 
on-device AI 로 프라이버시와 

편의성 양립 
데이터 활용과 보안 이슈 조화 모색 

 

AI 개발에서도 애플은 개인정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은 EU 의 

'DMA(Digital Markets Act)'로 인해 AI 기반 신기능의 유럽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DMA 는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타사 앱과의 상호운용성 등을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애플은 이로 인해 데이터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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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기적으로는 법률 준수와 혁신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iOS 

17 에서는 개인화된 Siri 음성이나 실시간 텍스트 변환 등 다양한 on-device AI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인정보를 단말기 내에서 처리함으로써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3) 업계 공통의 도전 과제 

메타와 애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대 테크 기업들은 AI 개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유럽의 문화적 다양성을 아우르는 현지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EU 는 27 개국으로 

구성된 만큼 언어, 역사, 가치관이 제각각인데요. 획일화된 모델로는 현지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지역별 데이터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로컬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기조 속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가 점차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GDPR 등 EU 의 규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았는데요[^12].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데이터의 무분별한 수집과 활용은 기업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 사용자 

동의 등 합법적인 데이터 처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윤리적 기준에 입각해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알고리즘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작동방식을 설명하고, 편향성을 해소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AI 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AI 규제 환경 변화 

EU 는 2018 년 GDPR 시행 이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소비자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고,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이용/유통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ePrivacy Regulation(ePR)을 통해 쿠키 사용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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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가용성을 축소시켜,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Gartner 에 따르면, 2025 년이 되면 기업 데이터의 75%가 AI 분석에 부적합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제동이 걸리면서, '데이터 기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EU 는 'AI 액트'를 통해 전방위적인 AI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위험' AI 의 분류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장 출시 전 의무적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 특징인데요. AI 로 인한 피해 

발생시 최대 3,000 만 유로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 업계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기준 확립이라는 대의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경직된 잣대로 인해 유럽의 AI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딜로이트의 AI 준비도 평가에서 유럽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규제 

대응력은 높지만, 투자 여력이나 상용화 속도 측면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EU 와 기업 간 '협력적 규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규범의 취지와 

원칙은 공유하되, 구현 방식은 유연하게 조율해간다는 개념인데요. 예컨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고위험 AI 에 대해서는 공동 검증, 

저위험 AI 는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차등적 접근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의 대상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자세의 전환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준에 빠르게 적응하고 선도함으로써 'First Mover'로서의 이점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브랜드 경쟁력으로 삼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메타, 애플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의 유럽 AI 전략과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강화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혁신과 규제 준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기업 윤리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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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시에 설명 가능하고 투명한 AI 시스템 구현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AI 기술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혁신 동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규제가 다소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의 윤리성과 포용성에 대한 고민이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규제를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여기고, 원칙에 기반한 혁신을 추구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와 애플이 선도하는 이러한 

변화가 유럽은 물론 글로벌 AI 생태계의 성숙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유럽 정책 당국에도 제언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기술 오남용 

방지라는 규제의 대전제는 견고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직된 잣대로 인해 유럽의 AI 

경쟁력이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 혁신의 속도와 방향성이 조절되는 접점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포용적인 AI 기술을 통해 

유럽 시민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표일 것입니다. 

 

#유럽 AI 시장, #EuropeanAImarket, #거대테크기업, #BigTechcompanies, #메타, #Meta, #애플, #Apple, 

#인공지능전략, #AIstrategy, #개인정보보호, #DataPrivacy, #AI 규제, #AIregulation, #디지털마켓법, 

#DigitalMarketsAct, #AI 액트, #AIAct, #현지화, #Localization, #데이터활용, #DataUtilization, #AI 윤리, 

#AIethics, #설명가능한 AI, #ExplainableAI,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Sandbox, #협력적규제, 

#CollaborativeRegulation, #지속가능한 AI, #SustainableAI, #테크포굿, #TechFor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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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esting the EU’s AI Act’s Effectiveness With the Open Loop Initiative ( Meta, 2024) 

Bringing Generative AI Experiences to People in Europe (Meta, 2024; Meta, 2024) 

Building AI Technology for Europeans in a Transparent and Responsible Way (Meta, 2024) 

Apple may delay AI features in the EU because of its big tech law (LawlerRichard, 2024) 


